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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13 장 17 절-22 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22)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계속 걷고 있는(walking) 

상태를 회화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장면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사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뒤나 옆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리프네 )’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적어도 광야를 행군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었다. 

 

광야 먼 길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먼 길로 인도하셨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길일 터인데, 이 길로 가면 인구가 조밀하고 방어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홍해(그 히브리어 이름은 문자적으로 ‘갈대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14 장의 구원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서 동부 나일강 삼각주의 호수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보면 

또한 아카바 만을 가리키므로(민 21:4) 이미 먼 길을 생각했을 것이다. 에담은 숙곳에서 동쪽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옴 

모세는 요셉의 머리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해골이라는 용어는 뼈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해골 뿐 아니라 요셉의 유골을 ‘모두’ 가지고 나왔음을 보여 준다.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유골은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서 

애굽은 요셉과 그 후손에게 결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한편 뼈는 구약성경에서 가끔 감정의 자리를 비유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시 38:3). 이 의미를 

고려한다면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요셉의 체취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므로써 이룩한 그의 모든 공적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소 길을 보이신다. 연기와 불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실 때 뒤따랐던 현상이다(19:18). 그 경우 화산 현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화산들을 신들의 거소로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러한 현상과 관련시킬 수 

있다면, 매임 없이 자유로이 떠도는 연기기둥과 불기둥은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특이하시다는 것을 증언한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영원토록 혹은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을 직역하면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여행이 끝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실 것을 나타내며 (민 33:49)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신 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생각하기 

22 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 낮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나타낸다(33:14).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따라 미쳤을 때에도, 또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으로 신음할 때에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불평하며 원망하게 된다. 이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바로 그것이 

이 광야같이 험준한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